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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주님.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. 뇌 자체에서 이성의 생각과 각종 불의한 생각을 아예 안 하면, 뇌는 그 

면으로는 굳어서 발달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뇌를 선한 생각으로 다 쓰면 100% 선만 생산하는 뇌 공

장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중한 인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보낸 자를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선한 

세계를 창조해 주시고,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은 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뇌를 창조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

사드립니다.

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의 애타는 몸부림의 절식기도를 통하여 귀한 휴거역사의 주인이 되었사오니 이성타락, 불

의한 행위, 자위행위,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어 참된 사랑, 합당한 사랑, 성자와 영적 사랑

을 깊이 하는 차원높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음식도, 운동도, 어떤 일도 70일 이상 반복해서 하면 

한 단계, 한 단계 체질이 변화되듯이 우리의 뇌체질도 날마다 귀한 말씀을 듣고, 성자와 깊은 대화의 기도 사랑으

로 계획적으로 꾸준히 행하여 생각의 축복을 받고 주의 뜻대로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.

 뇌 체질을 좋게 바꿔서 100배, 1000배 편하고 만사에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선생님의 온전하신 삶을 본받아 저

희들도 성자와 대화체질로 만들고, 성자와 사랑체질로 만들고, 말씀체질로 만들고, 실천체질로 만들어 생각도 하

기 전에 손발이 먼저 가서 행하는 실천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진정 원합니다.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드림으

로 성자 주님께서 마음껏 사랑으로 대화해 주실 수 있도록 삶의 기도발판을 만들겠습니다.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

이 약하지 않도록 선생님처럼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.

 처음은 해도 온전히 못 하고, 10배, 100배 힘들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체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 동안 인

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습관과 나의 스타일로 굳어진 육적인 체질을 새시대 스타일, 주님 체질로 완전히 바꿀 수 

있도록 이 마음이 성령의 불에 녹아지게 하시며, 삶의 모든 생각과 체질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부활하여 

기쁨과 감사함으로 체질개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100선에서 200선 휴거로 가는 길은 자기 교정이라 

하셨사오니 아직까지 교정되지 못 한 모든 것들이 확실하고 온전하게 교정되어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, 동

행하실 수 있는 신부의 삶으로 살겠사오니 더 붙잡아 주시고,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

 발바닥에 굳은 살이 체질이 되듯, 뇌도 몸도 마음도 체질이 되면 100선, 200선, 300선의 휴거를 거뜬히 이루어 

휴거되는 것이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듯이 거뜬하고, 여름에 팥빙수 한 그릇을 먹듯이 간단하다 하셨사오니 부지

런한 체질로 만들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,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과

거에 하던 낮은 차원의 행동을 즉시 버리고 뇌의 차원을 높여 이 땅에서의 최고 축복인 휴거를 중심으로 인생을 

더욱 더 크고, 높이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신의 작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

 우리의 뇌와 몸과 마음을 영육으로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에 주신 모든 축

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밤새도록 꿈

속에서 고대광실 궁궐을 짓는 것보다 현실에서 개집 하나라도 확실하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잠언처럼 우리도 

배워서, 관념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,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으로 모으고 헤쳐서 월명동 자연성전과 같

이, 새롭게 건축된 성자 사랑의 집과 같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성약의 천국 역사를 앞으로 수없이 많이 

몰려올 10만의 생명과 같이 더 높이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

 선생님께서는 월명동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직접 가서 사용하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보람을 누

린다 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만든 자의 기쁨과 수고한 자의 보람이 그렇게 크기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. 만들 때의 

그 기쁨과 수고한 기쁨을 삶 속에서 마치 저금해 놓은 통장을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니셨고, 또한 오랜 동안 간

절히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얻었기에 그렇게 감사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. 저희들도 현실에서 머물러 그 차원에서 

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땀흘리게 하시고, 하나님께서 주신 축

복의 땅을 깊이 파서 숨기어진 말씀의 보화,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여 선생님을 모시고 더 찬란하게 더 웅장하게 

더 신비하게 더 아름답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진정 원합니다. 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, 

두 증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성령님, 성자 주님, 선생님. 참 감사합니다. 진정 사랑합니다. 이 

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드리오며,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

 


